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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48· 한국명 오미

주)가 골든글로브에 이어 미국방송영화비평가협회

(BFCA) 여우주연상까지 휩쓸었다. 

13일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서 열린‘제24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TV드라마 시리즈 부

문에서 BBC 아메리카의 TV드라마‘킬링 이브’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킬링 이브’는 일에서도 사

랑에서도 권태에 빠진 여자와 사이코패스 킬러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다. 이 드라마에서 샌드라 오

는 영국 MI5 요원을 열연했다. 

앞서 지난 6일 로스엔젤레스 베벌리힐튼 호텔에

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킬링 이브’로 

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당시 한국어

로“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이민 2세인 샌드라 오는 1996년 미국 할

리우드에 입성했다. 미국 ABC 의료 드라마‘그레이 

아나토미’로 한국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2005년 

이 드라마로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을 받았으며, 같은 해 미국 주간‘피플’이 정한‘가

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이창동

(65) 감독의 영화‘버닝’은 멕시코 알폰소 쿠아론

(58) 감독의‘로마’에 밀려 수상이 불발됐다.‘로마’

는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등 

4관왕에 올랐다.

샌드라 오, 
미국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탤런트 한효주(32)가 미국 TV시리즈‘트레드 스톤’

에 캐스팅됐다 이 드라마는 영화‘본’시리즈의 스핀

오프 드라마(본편에서 파생된 드라마)로 유니버설 

본 프랜차이즈의 작품이다. 

‘트레드 스톤’은‘본’시리즈에서 등장한 비밀 조직

으로, CIA가 서류상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요원들을 훈련시켜 만드는 프로젝트를 다룬 작품이

다. 미드‘히어로즈’시리즈를 창조한 팀 크링(62)이 

각본,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라민 바흐

러니(44)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한효주는 이 드라마에서 베일에 싸인 자신의 과거

를 알게 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

는 인물‘소윤’을 연기한다.

올해 촬영, NBC유니버설 산하 USA네트워크 채널

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한효주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

해“#Newproject #team #treadstone”이라는 글과 

함께‘트레드 스톤’의 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효주의 전용 트레일러,‘트레

드 스톤’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 제레미 어바인, 브라

이언J 스미스, 오마 멧 웰리 등과 찍은 흑백 사진이 

담겼다. 내로라하는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 한효

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 한효주 특유의 단

아하면서 수수한 매력이 눈길을 끈다.

한효주, 미국 드라마 ‘트레드 스톤’ 캐스팅

아카데미상(오스카)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

학아카데미(AMPAS)가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에게 

아카데미 외에는 다른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연합뉴스’에 따르면 1만6천 명의 회원이 소

속돼 있는 미국배우조합(SAG)은 전날 미국배우조합

은 성명을 통해“아카데미 측이 극히 이례적이고 부

적절한 압력을 우리 회원들에게 가했다.”면서“배우

조합상 시상식 등에 시상자로 참여하지 말라는 여

러 건의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라고 주

장했다.

배우조합은 아카데미 측이 오는 27일 로스앤젤레

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열리는 배우조합상 시상

식을 겨냥해 이와 같은 협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4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다. 연예매체들은 아카데미 시상

식이 지난해 시청자 수 2천650만 명으로 역대 최저

를 기록하면서 주요 시상자들을 선점하기 위해 배우

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SAG은“영화배우들은 자신들이 일년간 이룬 성과

를 축하받는 자리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어야 한

다.”면서“아카데미가 부적절한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아카데미 측은 배우조합의 주장에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6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

신기자협회(HFPA)의 한 소식통은“그들(아카데미 

측)이 여러 해 동안 방해 전략을 써왔다.”며 2019 골

든글로브 시상식을 앞두고도 아카데미 측이 시상자 

섭외를 방해했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배우조합 “아카데미가 
다른 시상식 참석 못하게 협박”


